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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

따라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. 지루해진 사람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

찾기 시작했고, 크고 작은 유행들과 재미를 만들어 냈다.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틱톡

이 큰 인기를 끌고, 다소 긴 시간을 들여 만들어야 하는 달코나 커피, 수플레 계란말이 등이 화제

가 됐다.

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‘폴 게티 미술관’은 집안에 갇혀 지루함

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재미난 챌린지 이벤트를 시행했다. 이벤트의 내용은 이렇다. 첫째, 자신

이 좋아하는 미술작품을 하나 선택한다. 둘째, 집에 있는 소품들을 찾아 준비한다. 셋째, 소품을 

사용해 미술작품을 해석해 재창조한다. 이러한 모든 것이 완료됐다면 사진을 찍어 미술관 SNS

를 통해 공유하면 된다. 지난 3월 해당 이벤트가 공지된 이후 사람들은 재미난 작품들을 게시하

고 있다. 이벤트에 참여하는 재미와 동시에 기발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사진은 보는 사람들에게

도 웃음을 주고 있다.

폴 게티 미술관이 시행한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‘Tussen Kunst en Quarantaine(Between 

Art and Quarantine, 예술과 격리 사이)’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, 미술관 SNS를 통해 공유된 것

과 유사한 사진들이 매일 업로드 되고 있다.

이외에도 폴 게티 미술관은 미술관에 오기 힘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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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가까이 오자마자 다짜고

짜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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켐란이 곧바로 사태를 저지하

기 위해 야구 방망이를 들고 

뛰어 내려갔다. 본능적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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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이로 폭행 가해자들을 위

협하며 경찰로부터 떼어내는 

데 성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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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겠다고 생각했다”면서 “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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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

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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였다.

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

인 경찰들은 다행히 경미한 

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

며, 폭행 가해자들은 현재 체

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.

사진설명: 흑인 시민들이 

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 중 한 

명에게 다짜고짜 폭행을 가

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

상 캡쳐

백인 경찰이 폭행 당하는 

모습을 보고 기념사진을 찍고 

있는 흑인 행인


